
노동당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 광주시 당기 제16-07-02

제소인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16. 07. 22.

주문
 

-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종류) 1항의 ‘당권 정지 ’1개

월을 결정한다. 또한 동 규정 제10조(징계종류) 2항의 ‘교육 이수 명령’에 의하여 경기

도당이 인정하는 성평등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또한 교육이수 이후 공개사과를 진행할 

것을 주문한다. 

- 당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동시에 판단하였다. 피제소인은 결정일 현재, 당원

은 아니지만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

위)에 의해 적용대상자로 보고, 징계와 병과된 교육은 당규 제1호 당원규정의 제7조 

(입당, 재입당의 결정), 제8조(타 광역시,도당에의 재입당 신청의 금지)에 따라 재입당시 

적용한다.

이유
 

1. 진행 경과
(가) 4월 25일 경기도당 당기위에 접수되었으나 경기도당 당기위의 사고 상태로 광주

시당 당기위로 이첩되었다.

(나) 5월 29일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회의 결과로 경기도당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꾸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중앙당기위로부터 경기도당에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

는 답변을 받았다.

(라)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가) 성차별적인 표현에 대하여

- 제소장에 명시된 피제소인의 언행은 성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 피제소인 △△△은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 욕망이 드러나는 “오빠”라는 



호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점이 인정된다.

(나) 피제소인의 사과와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 피제소인 △△△은 문제해결을 위한 사과를 시도하였으나 제소인의 기피로 사과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회의석상에서도 사과를 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

정한다.

4.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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